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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core competence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small 

and medium sized IT enterprises. Especially, the moderating effects of entrepreneurship and government support 

variables between the core competence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were examined. To empirically prove the 

hypothesis, the statistical analysis were conducted based on the response from the 502 Korean domestic IT SMEs, 

using AMOS 18.0 and SPSS 20.0.

The results of this empirical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re competences (marketing, networking, 

and technology competence) have positive influenc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Second, entrepreneurship and 

government support have moderating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e competenc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Especially, network and marketing competence appeared to be affected by more entrepreneurship than 

technology competence. So this paper suggests that when the R&D of SMEs and government support are properly 

combined, it will directly give an effe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used for 

building a better government support policies and strategic planning of small and medium sized domestic IT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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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 간 경쟁은 날로 치열해

지고 있다. 오늘날 성공적인 비즈니스 리더들은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과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의 창출을 통해 지속적이 성장이 가능한 

기업을 만드는 한편,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책임

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생산요소 중심에서 지식기반

경제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

쟁력도 기존의 노동력이나 자본력이 아닌 기술력

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생존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독창

적인 기술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거시

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향후에 세계

시장에서 비교우위 경쟁력을 갖춘 기술혁신 기업

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의 세계경제 흐름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

보화와의 급진전을 토대로 기술적 지식이 가치창

출의 핵심요소로 대두됨으로써 기업환경이 급속하

게 변화하고 있다. 즉 기존의 노동, 자본, 기술집약

적 산업에서부터 정보화, 지식산업화, 고부가가치

산업 등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환경의 변화는 창의적

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제적

으로 많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미래지

향적인 산업구조로의 조정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중소기업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

이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정착된다면,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동시에 고용창출과 수익성 증대 

등으로 경제 구조의 선진화가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상 차

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면에서도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

쟁력 제고는 우리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반

드시 달성해야 할 국가적인 주요 정책목표가 되고 

있다(Prahalad and Hamel, 1990). 하지만 최근에 

IT서비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

면, 중소기업이 자체 역량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

정한 사업발굴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

서 정책적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별

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Kim, 2010). 

그러나 정부지원에 대한 영향과 효과에 관한 연구

를 보면, 지원의 효과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

니다. 즉 어떤 경우는 정부의 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어떤 경우에

는 아무런 효과도 없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오히

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SMBA(중

소기업청),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핵심역량과 성

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부지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의 급변하는 기업 경영환경과 불연속

적인 변화, 그리고 경쟁관계 속에서 중소기업의 기

업성과가 높지 않은 문제를 기업가 정신의 관점에

서 보고자하는 연구도 대두되고 있다. 일례로 국내 

경제에 대한 잠정적인 성장률이 1990년대 6.1%에

서 2001년 이후 4.8%로 낮아지고 있는데, 일부 연

구자들은 이러한 원인을 투자의 부진과 함께 기업

가 정신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Park et al.,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가 정신이 기업의 핵심역량인 기술 역량, 네트

워크 역량, 마케팅 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고찰하기 위한 통합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 분

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기반관점(resource based view of the 

firm performance)에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역량이 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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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업가 정신이 중소기업의 핵심역량과 성

과간의 관계에 조절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업 역량에 따라 어떠한 기업가 정신이 필

요한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정부의 지원이 중소기업의 핵심역량과 성

과간의 관계에 조절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 어떠

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 정부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핵심역량이론

핵심역량은 기업 경영환경의 불연속적인 변화와 

경쟁의 심화로 인해 시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날

로 어려워지면서 기존의 기업 외부환경에 치중했던 

경영전략을 지양하고, 기업의 내부로 관심을 돌려 

내부에서 기업성공의 원천을 찾으려는 노력을 배경

으로 한다. 즉 핵심역량은 기업내부 환경에 초점을 

둔 자원기반관점(resource-based theory)에 입각

하여, 기업 내부에 공유되고 있는 기업 특유의 총체

적인 능력, 기술, 지식의 통합된 기능이나 기술로서, 

고객에게 가치를 높이거나 가치를 전달하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Prahalad and Hamel, 1990). 

Dericks and Cool(1989)은 핵심역량이 경쟁우

위의 원천이기도 하며, 기업성장의 원인으로서 조

직의 핵심역량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며, 기업들 간에는 자원을 축적하는데 소요되

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능력과 기존의 자원들을 

결합하는 능력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Prahalad and Hamel(1990)은 핵심역량과 경쟁자

가 모방하기 어려운 자원과 능력을 보유할수록 기

업은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

는 타 기업보다 경영성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

고 주장하였다. 국내의 경우, Kim(1998)은 기업의 

핵심역량을 제품개발, 구매, 제조, 유통, 자원요인 

등으로 분류하여, 이들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실증분석 하였으며, Jang(2000)은 경쟁우위와 

관련해 핵심역량을 ‘기업의 여러 가지 경영자원 중 

경쟁기업에 비하여 훨씬 우월한 능력, 즉 경쟁우

위를 가져다주는 기업의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기업경쟁력이란, 환경변화에도 경쟁자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을 말하기도 한다. 또한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가치(value), 모방 가능성(imit-

ability)이라 할 수 있다(Kim, 2006).

2.2 기업가 정신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사업기회를 찾아야 한

다.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성장하기 위

해서는 기업가 정신을 잘 활용해야 된다.

기업가 정신은 기업의 CEO가 위험을 감수하며, 

진취적이고 혁신적으로 활동하려는 기업가의 성향

이라고 할 수 있다(Morris and Paul, 1987). 또한 

경쟁자와 차별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

스를 개발하기 위한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실행으

로, 의사결정 스타일, 방법, 실행에 대한 전략적 성

향이다(Lumpkin and Dess, 1996). 더 나아가서 

기업가 정신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혁신

적, 위험감수적, 진취적으로 자원을 재분배하거나 

재결합하는 활동이라고 한다(Stevenson and Jallio, 

1990). 이러한 기업가 정신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

에서는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등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Frishammar and Horte, 2007; Van 

Zyl and Mathur-Helm, 2007; Li et al., 2008; 

Gonzalez-Benito et al., 2009). 따라서 본 연구에

서도 기업가 정신을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으

로 분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혁신성(innovativeness)은 새로운 아이디어, 참

신성, 실험, 창조적인 프로세스에 이르기까지 전주

기적으로 지원해주는 성향이다(Lumpkin and D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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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이는 조직이 기술혁신을 강조하거나, 제품-

시장이 혁신으로써 제품의 디자인, 시장조사, 광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공정혁신, 관리관

행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경영관리활동을 

말한다. CEO의 혁신성은 외부환경의 불확실성과 

자원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

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조직을 변화시키고

자 하는 경영자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진취성(proactiveness)은 미래의 시장요구를 예

측하고 행동하는 성향으로, 경쟁자 보다 먼저 새로

운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여 시장 내에서 선점

자 이점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향을 말한

다(Lumpkin and Dess, 1996). 시장 내 경쟁자에 

대한 적극적인 경쟁의지와 우월한 성과를 산출하

려는 의지나, 시장내 지위를 바꾸기 위해 경쟁사에 

대해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수준으로 도전하는 것

을 포함한다(Lumpkin and Dess, 1996). CEO의 

진취성은 경쟁자보다 먼저 신제품 및 서비스를 도

입하고자 미래지향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능력으

로 공격적으로 경쟁자를 압도할 수 있는 성향을 

말한다.

위험감수성(risk-taking)은 어떠한 위험에도 새

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정신으로 기업가 자신의 보

유자원이나 환경에 구애를 받지 않고 기회를 추구

하는 것이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대

안을 만들어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간, 형평성, 재

정적 자원 등의 기준에 의한 인지된 위험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 있다(Lumpkin and Dess, 

1996). 또한 위험 감수성은 불확실한 결과가 예상

됨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도전하려는 의지의 정도

로써, 위험에 무관심하고 위험을 즐기는 정도를 

의미한다(Sexton and Bowman, 1989).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 정신을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어떠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진취

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미래의 시장요구를 예측

하고 행동 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회를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2.3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지원

중소기업이란 독자적으로 정의하기 곤란한 개념

이다.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는 중소기업이란 대

기업에 대한 소기업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기업

의 규모 및 경영의 형태, 종업원의 수, 자본 또는 

자산의 규모, 판매액 그리고 거래액 등을 기준으

로 일정한 범위에 속하는 기업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 정부의 기업 정책 기조가 중소기업 육성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제들이 진행 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8대 정책과제를 보면, 중소

기업의 창업촉진, 기술개발지원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 혁신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원활한 공급, 

기술금융의 활성화, 기술인력 및 마케팅 지원 등 6

개가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이

기 때문에, 이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의 정책적인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

다(SMBA(중소기업청), 2010).

우리정부의 2014년도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

은 총 1조 6,993억 원으로 정부 R&D 예산(17조 

7,358억 원)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 지

원뿐만 아니라 규제개혁 등 중소기업이 피부로 느

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MSIP(미래부), 2014).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기업의 핵심역량과 성과 간의 인과관

계 고찰을 위한 기존의 연구모형에 기업가 정신과 

정부의 지원 요인을 추가하여, 핵심역량과 기업성

과 간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두 변수가 미치는 조

절효과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모형

은 핵심역량이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구성하

였고, 선행연구들에서 실증된 연구 변수를 사용하

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Figure 1>과 같다. 핵심



IT중소기업의 핵심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7

<Figure 1> Research Model

역량이론에 기반을 둔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기술 역량, 

네트워크 역량, 마케팅 역량, 자원 역량, 인적 자원 

역량, 브랜드 역량 등이 사용되고 있다(Knight and 

Cavusgil, 2004; Moon and Choi, 2009; Prahalad 

and Hamel, 1990; Ryu and Park, 2007). 본 연

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변수 중, 인적자

원역량 및 브랜드 역량을 제외하고 기업의 내․외

부 환경이 고려된 기술역량, 자원역량, 그리고 마

케팅 역량을 주 연구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기

업가 정신과 정부지원요인을 조절변수로 설정한 

이유는 핵심역량과 기업성과간의 직접적인 인과관

계에 기업가 정신과 정부의 지원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이다. 

3.2 연구가설 

3.2.1 기술 역량과 기업성과

중소기업의 성과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력과 영업력 등 핵심역량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역량 중 기술 역량

은 기술혁신에 의해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기

업의 기술적 역량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업이 보

유한 역량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은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Prahalad and Hamel(1990)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

이 경쟁기업들이 모방하기 어려운 차별화된 기술 역량

을 보유할수록 기업성과는 향상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술 역량과 기업 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

술개발 인력의 학력수준, 관련 업무의 경력수준, 기

술인식수준이 연구개발성과/기업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yu and Park, 2007).  

더 나아가서 국내 기업의 핵심역량을 기술역량, 

자원역량, 마케팅 역량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기

술 역량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수준, 지식수준, 기

술변화의 인식수준 등으로 구성하였다(Moon and 

Choi, 2009). 실증분석 결과, 기술 역량은 중소기업의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업성과에 

있어서 기술변화의 인식수준, 기술개발수준, 지식

수준 등과 같은 기술 역량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해 보기 위해 가설 1을 설정하고자 한다.

H1 : 기술역량은 기업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2.2 네트워크 역량과 기업 성과

중소기업에 있어서 네트워크 역량은 거래비용을 

최소화 해주며, 시장영향력을 증대하고, 위험을 분

산하며 자본과 정보 같은 주요 자원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Gulati et al., 2000). 

국내․외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은 기업이 보유

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 역량은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뿐만 아니라, 기업이 보유한 네트워크 역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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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해외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증가

한다고 알려져 있다(Baum and Silverman, 2000; 

Lavie, 2007).

더 나아가 핵심역량과 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협력 

네트워크 역량이 이를 연계시켜주는 매개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Na and Kim, 2004).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들을 종합하면, 네트워크 

역량은 중소기업의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중소기업의 기업성과에 있어서 협력네트워크

의 수준, 네트워크 크기, 네트워크 내 연계의 정도 

등과 같은 네트워크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해 보기 위해 가설 2를 설정하고자 한다.

H2 : 네트워크 역량은 기업 성과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2.3 마케팅 역량과 기업 성과

중소기업의 생존은 시장에 대한 분석 능력과 마

케팅 능력이 얼마나 좋은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업의 마케팅 역량은 기

업의 성과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Hitt and Ireland(1984)는 기업의 핵심역량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경영관리역량과 재무관리역량, 그리고 마케팅 역

량 등이 기업의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준

다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해외 시장에 진출한 이

후 성장을 위해서는 우월한 마케팅 능력이 필수적

임을 강조하였다(Knight and Cavusgil, 2004).

이와 같은 기존의 실증연구 결과를 보면, 마케

팅 역량은 중소기업의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장 분석능

력, 기술성, 경제성 분석능력 등의 마케팅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기 위해 가설

3을 설정하고자 한다.

H3 : 마케팅 역량은 기업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기업가 정신의 조절 효과

기업가 정신은 기업의 CEO가 어떠한 위험에도 

진취적이고 혁신적으로 활동하려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가 정신은 여러 선행연구에

서 여러 변수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i et al.(2008)의 연구는 시장지향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기업가 정신이 유의한 조절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다른 연구에 의하면 외부 파트너들과의 효과적인 

협력과정에서 다른 기업의 유익한 역량을 흡수, 지

식수준과 혁신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기업

가의 역량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Middle, 2008).

기업가 정신을 관광산업에 접목하여 서비스 품

질이 비즈니스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연구에서는 기업가의 특성이 조절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Gonzalez, 2009). 

또한 소프트웨어 기업 연구에서 소프트웨어 특

성, 유연성에 따라서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는 연구에서 기업가 정신이 조절효과

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Gonzalez, 2009).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의 실증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기업가 정신(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

성)에 따라 핵심역량(기술 역량, 네트워킹 역량, 마

케팅 역량)이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서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4를 설

정하고자 한다.

H4 : 기업가 정신(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은 

핵심역량(기술 역량, 네트워킹 역량, 마케팅 

역량)이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서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3.2.5 정부지원의 조절 효과

국가경제에서 중소기업의 공헌은 아무리 강조해

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이

유는 국가 성장동력의 확보라고 할 수 있으며, 중

소기업의 창업 및 성장단계에서 이들에게 부족한 

자금, 기술, 인력 등을 지원하여 국가 성장동력의 

교두보를 강화하자는 것이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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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and Measurement Items

Variable Operational Definition and Measurement Research

Core
Competence

Technology 
Competence

Knowledge of enterprise technology Prahalad and Hamel(1990);
Ryu and Park(2007);
Moon and Choi(2009)

Ensuring the level of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Degree of corresponding to the rate of technology change

Network
Competence

Technology-based links with customers in markets. Baum and Silverman(2000); 
Lavie(2007); 
Na and Kim(2004)

Technology-based links with suppliers in markets.

Entrepreneurial collaborations with external partners.

Marketing
Competence

Ability to use marketing tools to differentiate firm products
Hitt and Ireland(1984); 
Knight and Cavusgil(2004) 

Advertising effectiveness

Control and evaluation of marketing activities

Entrepre-
neurship

Innovativeness

Always encourages new product ideas for markets. 
Frishmmar and Horte(2007); 
Gonzalez-Benito et al.(2009)

Continuously searches for new markets.

Willingness to find new suppliers/clients

Proactiveness

Regularly monitors the trend of markets.
Frishmmar and Horte(2007); 
Gonzalez-Benito et al.(2009)

Actively explores business opportunities.

Contact with suppliers or clients in markets.

Risk-taking

Willingness to stick necks out and take risks
Lumpkin and Dess(1996); 
Sexton and Bowman(1989) 

Commitment to innovation and development

Readiness to meet new challenges

Government support Government support(funding and staff support)
Lin et al.(2006);
Suh and Lee(2007)

Organizational Performance

Growth in sales revenue 
Ryu and Park(2007)
Moon and Choi(2009)

Increasing sales to existing customers

Market share growth relative to competitors

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지원을 연구한 기존의 연

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자금과 

인력지원으로 구분하고 있다(Lin et al., 2006; Shin 

and Choi, 2008).

정부의 R&D 정책지원 대해 분석한 논문을 살

펴보면 정부의 R&D 정책지원은 지원 당해, 4년 

후, 그리고 6년 후의 민간부문 R&D 성과에 정(+)

의 효과를 미치는 것을 검증했다(Kim, 2007).

또한 다른 연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R&D 능

력의 한계를 정부의 자금지원이라는 외부자원의 

활용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Suh 

and Lee, 2007).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정

부가 제공하는 자금지원, 인력지원을 통틀어서 정부

지원이라고 명명하고, 핵심역량(기술 역량, 네트워

크 역량, 마케팅 역량)이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 정부의 지원이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5를 설정하고자 한다.

H5 : 정부의 지원은 핵심역량(기술 역량, 네트워크 

역량, 마케팅 역량)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

치는데 있어서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실증적으로 검증된 

측정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항목을 개발하였다. 인구

통계학적 변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측정 문항은 리커트 

7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Table 1>은 

변수의 측정항목과 관련 연구자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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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표본 선택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14년 6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 현

황 및 연구개발 추진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설

문은 벤처기업협회(KOVA)를 통해 1,000여개 중

소기업의 목록을 확보하고, 2～3차례의 전화면접

을 통해 R&D 관리자와 설문응답 가능여부를 확

인하였고, 그들을 대상으로 우편설문, e-mail 및 

직접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지의 회수율을 높이

기 위해 추가적으로 2～3차례 전화면접을 추진한 

결과, 512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거하여 총 502부의 설

문응답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자료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유선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에 대한 오류확인

과 보완과정을 거친 후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4. 실증분석 및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SPSS V20.0 통계프로그램과 AMOS V18.0 구조

방정식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는 구체적인 가설검증 전에 표본의 특성을 알아보

고, 확인요인분석을 통해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

당성을 검증하였다.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항

목을 토대로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와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4.1 표본의 특성

표본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응답자 직위

가 중역급, 과장/부장급 이상이 72.6%로 본 실태

조사에 적절한 응답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직규모에 있어서 종업원이 50명 미만의 

기업이 415개 업체(83%), 50～100명이 78개 업체

(15.5%)의 순으로 나타나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들

이 설문응답 기업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기업들의 매출액 규모에 있어서 100

억 미만의 기업이 66.5%, 100～500억 원에 속한 

기업이 23.9%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의 분포에도 

소프트웨어 개발에 속한 기업이 29.3%, 기타가 

28.9%를 차지하고 있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r Respon-
dents

Demographic categories Frequency
Percentage
(%)

Position

Manager 62 12.4

Director of IT 163 32.4

Chief Technology 
officer

202 40.2

Non-Response 75 15

Total 502 100.0  

Number
of

Employees

< 50 415 83.0   

50～100 78 15.5 

100～200 5 1.0 

200～300 4 0.8 

Total 502 100.0 

Total
Sales

< 10 billion 334 66.5 

10 billion～less 
than 50 billion

120 23.9  

50 billion～less 
than 100 billion

25 5.0  

> 100 billion 23 4.6  

Total 502 100.0  

Industry 
Fields

Computer/Semi-
conductor/part

95 18.9 

Communication/
Broadcasting 
equipment

68 13.5 

Software 
development

147 29.3 

Communication/
Broadcasting 
Service

47 9.4 

Other IT Service 145 28.9 

Total 502 100.0 

4.2 척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가설 검증에 앞서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구성 개

념들에 대한 다항목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

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

행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3>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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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struct
Mean

(standard deviation)
Cronbach’s alpha Composite Reliability AVE

Technology Competence 4.994(.943) 0.902 0.922 0.704

Network Competence 4.447(1.157) 0.957 0.940 0.759

Marketing Competence 4.169(1.325) 0.911 0.912 0.722

Innovativeness 5.124(.967) 0.939 0.939 0.756

Proactiveness 5.051(.962) 0.930 0.930 0.727

Risk-taking 4.352(1.156) 0.953 0.948 0.787

Organizational Performance 4.617(.972) 0.933 0.926 0.757

χ²/df = 2.507, NFI = 0.927, RFI = 0.918, CFI = 0.954, RMSEA = 0.055.

<Table 4> Results of Correlations

Technology 
Competence

Network
Competence

Marketing
Competence

Innovativeness Proactiveness Risk-tak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Technology 
Competence

1.000

Network
Competence

0.336*** 1.000

Marketing
Competence

0.481
***

0.414
***

1.000

Innovativeness 0.515*** 0.423*** 0.667*** 1.0000

Proactiveness 0.405
***

0.372
***

0.324
***

0.308
***

1.0000

Risk-taking 0.321
***

0.345
***

0.481
***

0.439
***

0.361
***

1.0000

Organizational 
Performance

0.369
***

0.452
***

0.492
***

0.448
***

0.263
***

0.282
***

1.0000

***
p < 0.01.

구성개념들간의 가설적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각 측정변수들의 단일 차원성을 검정하였으며 자료

의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χ², NFI, RFI, CFI, 

RMSEA값을 사용하였다. 개별 척도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살펴보면, 우선 합성신뢰성은 모두 0.6 

이상이며 분산추출지수값(AVE)도 모두 0.5 이상

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치는 Fornell and Larker

(1981)와 Bagozzi and Yi(1988)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수치이다. 그리고 판별타당성 분석에서 

두 변수의 AVE값이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의 제

곱보다 커 판별타당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4.3 모형과 데이터 적합도 분석

AMOS V18.0을 이용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결과는 χ2 = 807.02, d.f. = 164(χ2/d.f. = 4.921), GFI 

= 0.864, AGFI = 0.826, RMSR = 0.056, CFI = 0.930

으로 기준을 완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

였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와 측정모델은 

어느 정도는 좋은 적합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의 모형 <Figure 1>과 데이터간의 적합

도를 검증하기 위해 Amo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32 Doohwan Roh․Ho-Young Park

<Table 6> Results of Analysis

Path Path Coefficients S.E. C.R
****

Results

H1
Technology 
Competence

→
Organizational 
Performance

0.109 0.052 2.102
**

Accepted

H2
Network
Competence

→
Organizational 
Performance

0.239 0.037 6.473
***

Accepted

H3
Marketing
Competence

→
Organizational 
Performance

0.336 0.052 6.495*** Accepted

**
p < 0.05, 

***
p < 0.01, 

****
C.R(Critical ratio).

절대적 기준은 없지만(Hayduk, 1987), Chi-square 

통계량이 관찰변수의 분포나 표본의 크기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적합도 지수를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해야한다. 최근에는 모형의 간명성

과 적합도를 통시에 고려하기 위해 CFI, TLI 및 

RMSR 지수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Hong, 2000). 

일반적으로, Chi-square 통계량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기초 부합지수(GFI)가 0.8보다 크고, 수

정기초 부합지수(AGFI)가 0.8보다 크면, 적합한 모

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Hair et al., 1995). 또

한 TLI 지수와 CFI 지수 값은 0과 1.0사이인데, 

대략 0.9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볼 수 있다

(Hong, 2000). <Table 5>에서 연구 모형의 적합

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df값이 모형 적합도 판정 

기준에 완전하게 부합되지는 않았지만 표본의 크

기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다른 적합도 지

수를 병행하여 적합도를 판단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은 어

느 정도 적합성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다. 

<Table 5> Summary of Fit Indices

Models
Recommended 
Value

Results

χ2/d.f ≦ 3 4.921

GFI(Goodness of Fit Index) ≧ 0.9 0.864

AGFI(Adjusted GFI) ≧ 0.8 0.826

PGFI(Parsimony-adjusted GFI) ≧ 0.5 0.675

RMSR ≦ 0.1 0.056

NFI(Normed fit index) ≧ 0.9 0.914

CFI(Comparative fit index) ≧ 0.9 0.930

TLI ≧ 0.9 0.919

4.4 가설검증 및 해석

4.4.1 핵심 역량과 기업 성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에 대해 경로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본 연구의 가설

을 검증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요인간의 관

계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

보면, 첫째, 기술 역량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경

로계수 = 0.109, C.R. = 2.102). 둘째, 네트워크 역

량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도 채택되었다(경로계수 = 0.239, 

C.R. = 6.473). 마지막으로 마케팅 역량은 기업성

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도 채택되었다(경로계수 = 0.336, C.R. = 6.495). 

또한 기술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

수준 0.05에서 검증되었고, 나머지 관계는 모두 유

의수준 0.01에서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Table 6>과 같다. 

4.4.2 기업가 정신의 조절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AMOS V18.0을 사용한 다중집

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통하여 기업가 

정신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조절효과를 분석

하기 위하여 자유 모형과 제약 모형의 의 차이

를 검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기업가 정신 중 첫

째, 혁신성의 설문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한 값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혁신성이 높은 그룹(혁신성 고, 

n = 256), 혁신성이 낮은 그룹(혁신성 저, n = 

246)으로 나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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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sults of Path Analysis

성의 설문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한 값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진취성이 높은 그룹(진취성 고, n = 289)

과, 진취성이 낮은 그룹(진취성 저, n = 213)으로 

나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험감

수성이 높은 그룹(위험감수성 고, n = 282), 위험

감수성이 낮은 그룹(위험감수성 저, n = 220)으로 

나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χ²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혁신성은 핵심 역량이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혁신성이 높은 그룹은 네트워크 역량과 마

케팅 역량이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혁신성이 낮은 그룹은 기술역량, 

네트워크 역량, 마케팅 역량 모두 기업 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취성도 핵심 역량이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취성이 높은 그룹은 네트워크 역량과 

마케팅 역량이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취성이 낮은 그룹도 네트워크 

역량과 마케팅 역량이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위험감수성은 핵심 역량이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는 혁신성, 진취성에 따른 경로분석 

결과이며, <Table 7>에 기업가 정신과 기업 성과

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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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sults of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H4]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High Innovativeness Low Innovativeness
Results

Path Coefficients C.R Path Coefficients C.R.

Technology 
Competence

Organizational 
Performance

0.034 0.0445 0.181 2.491**

Accepted

Network
Competence

0.175 3.635
***

0.305 5.324
***

Marketing
Competence

0.471 5.560
***

0.170 2.629
***

χ² 9.633
**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High Proactiveness Low Proactiveness
Results

Path Coefficients C.R. Path Coefficients C.R.

Technology 
Competence

Organizational 
Performance

0.091 1.401 0.030 0.338

Accepted

Network
Competence

0.173 4.370
***

0.407 5.321
**

Marketing
Competence

0.312 4.697
***

0.186 2.093
***

χ² 7.759
**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High Risk-taking Low Risk-taking
Results

Path Coefficients C.R Path Coefficients C.R.

Technology 
Competence

Organizational 
Performance

0.247 2.964*** 0.024 0.344

Rejected

Network
Competence

0.199 4.149
***

0.252 4.346
***

Marketing
Competence

0.269 3.533
***

0.359 4.590
***

χ² 4.387

**
p < 0.05, 

***
p < 0.01.

혁신성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첫째, 저 혁신성 

그룹(경로계수 = 0.305)이 고 혁신성 그룹(경로계

수 = 0.175)보다 네트워크 역량이 기업 성과에 미

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고 

혁신성(경로계수 = 0.471) 그룹이 저 혁신성 그룹

(경로계수 = 0.170)보다 마케팅 역량이 기업 성과

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기술 역량은 고 혁신성 그룹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저 혁신성 그룹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진취성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첫째, 저 진취성 

그룹(경로계수 = 0.407)이 고 진취성 그룹(경로계

수 = 0.173)보다 네트워크 역량이 기업 성과에 미

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고 진

취성(경로계수 = 0.312)그룹이 저 진취성 그룹(경

로계수 = 0.186)보다 마케팅 역량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기술 

역량은 고 진취성 그룹과 저 진취성 그룹이 모두 

기업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분석결

과를 종합하면, 경영자의 혁신성과 진취성이 기업

이 보유한 핵심역량이 기업의 성과로 연결되는 과

정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으며, 기술적 역량 보다는 

네트워크와 마케팅 역량이 기업가 정신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취성의 경우는 

기술적 역량을 매개하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적 역량은 경영자의 

영향과 무관하게 기업 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지만, 

네트워크 역량과 마케팅 역량이 기업 성과와 연계

되는 과정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매우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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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sults of Moderating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Table 8> Results of Moderating Effect of Government Support[H5]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Government supported Non Government supported
Results

Path Coefficients C.R. Path Coefficients C.R.

Technology 
Competence

Organizational 
Performance

0.038 0.571 0.193 2.321

Accepted

Network
Competence

0.304 6.095*** 0.140 2.510***

Marketing
Competence

0.294 4.621*** 0.388 4.519***

χ² 7.308
*

**
p < 0.05, 

***
p < 0.01.

4.4.3 정부지원의 조절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핵심역량이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 변수가 가지고 있

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과 받지 않은 기업으로 나

눠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정부의 

지원이 핵심 역량이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을 받는 그룹은 네트워크 역량과 마케팅 

역량이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그룹도 네트워크 

역량과 마케팅 역량이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3>은 정부지원에 따른 경로분석 결과

이며, <Table 8>에 정부지원과 기업 성과의 조절

효과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정부지원의 유무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첫째, 정

부지원을 받은 그룹(경로계수 = 0.304)이 정부지원

을 받지 않은 그룹(경로계수 = 0.140)보다 네트워

크 역량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

을 알 수 있다. 둘째,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그룹

(경로계수 = 0.388)이 정부지원을 받은 그룹(경로

계수 = 0.294)보다 마케팅 역량이 기업 성과에 미

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기술 

역량은 정부지원 받은 그룹과 정부지원을 받지 않

은 모두 기업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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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5.1 연구의 결과 및 요약

본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핵심역량(기술 역량, 네트워크 역량, 마케팅 역량)

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인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

는 영향과, 이 과정에서 기업가 정신과 정부의 지

원 요인이 가지고 있는 조절효과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핵심역량 및 기

업가 정신 등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핵심역량, 기업의 성과, 기업가 정

신, 그리고 정부의 지원으로 구성된 연구모형을 구

성하였다.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502개의 중

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

과를 실증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3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의 핵심 역량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

지 요인(기술 역량, 네트워크 역량, 마케팅 역량)

모두가 기업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 중 영향력의 강도는 ① 마케팅 역량 

② 네트워크 역량 ③ 기술 역량의 순으로 분석되

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중소기업이 핵심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할 경우, 

특히 마케팅 역량의 확충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

점을 얻을 수 있었다.

둘째, 기업의 핵심 역량과 기업 성과와의 관계에

서 기업가 정신의 세 가지 요인이 가지고 있는 조

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혁신성이 높은 그룹이 혁신

성이 낮은 그룹보다 마케팅 역량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혁신성이 

낮은 그룹이 혁신성이 높은 그룹보다 네트워크 역

량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성이 높은 그룹에서는 기술 

역량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낮은 그

룹에서는 기술 역량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

쳤다. 이는 혁신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 성과를 

위해 주로 마케팅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진취성이 높은 그룹은 진취성이 낮은 

그룹보다 마케팅 역량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

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진취성이 낮은 그

룹은 진취성이 높은 그룹보다 네트워크 역량이 기

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기업가 정신의 성향 중 위험감수성은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의 핵심 역량과 기업 성과의 관계에

서 정부지원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역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을 받은 그룹

이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그룹보다 네트워크 역량

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그룹이 정부지원

을 받은 그룹보다 마케팅 역량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5.2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결과에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핵심 역량과 기업 성과 사

이에 존재하는 정의 인과관계에, 기업가 정신이라

는 요인(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이 미치는 효

과를 분석하였는데, 이 중에서 혁신성 요인이 중

요한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혁신성이 높은 그룹은 혁신성이 낮은 그룹에 

비해 마케팅 역량이 기업 성과와 높은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업이 보유한 혁

신성이 높을수록 다른 역량 보다는 마케팅 역량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마케팅 역량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기업가 정신이 기술 역량과 기업 성과 

간의 관계에는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가 정신이 연구개발과 관련된 요인에 미

치는 영향이 낮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앞으로 기업가 정신이 확산되어야 할 분야가 

바로 연구개발 분야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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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기업에서 기업가 정

신을 교육할 때 R&D 부서의 사람들 보다는 마케

팅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기업의 핵심 역량과 기업 성과 간의 관계

에서 정부의 지원 요인이 가진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지원이 기업의 핵심역량 발

현의 기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이며, 중소기업

의 연구개발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적절히 결합되

었을 때, 그 효과가 기업의 성과 향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정부

지원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여

부보다는 지원 유형과 세부지원 내용이 중요하다. 

즉 정부에서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들이 기술 역

량을 강화하기위해 모든 지원을 R&D자금으로 투

입하기보다는 마케팅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서 판

로 개척을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해주고 더 나

아가서 중소ㆍ중견기업들이 네트워킹을 할 수 있

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적재적소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핵심 역량과 기

업 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부지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도출한 몇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본 연구는 502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표본의 크기가 다

소 작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성과 간에 존

재하는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

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핵심 역량을 독립 변

수로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는데, 향후의 연구에서

는 정부의 지원 요인을 보다 세분화(자금지원, 인

력지원, 기술지원 등)해서 측정하고, 이를 연구변

수로 삼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조사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주 연구방법으로 선택하여 연

구를 수행하였는데, 주관적 응답인 설문보다는 객

관적인 재무성과 지표를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구

성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향후 이 논문의 추가 연구방향은 다양한 변수의 

추가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확대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경쟁강도, 경쟁우위, CEO의 연령 등을 조절변

수로 추가한 연구가 필요하며, 기업의 업종도 추

가적으로 연구될 수 있는 중요한 조절변수라고 생

각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 모형과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변수를 다양화 하고, 표본을 확대할 경

우, 핵심역량이 기업의 성과와 연결될 수 있는 최

적 요인간의 조합 탐색과 반대로 핵심역량의 발현

을 저해하는 요인의 탐색 과정에서도 유용하게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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